
댓글이 스무남은개나 달렸네요. 그런데 댓글에 대한 댓글이 절반 가까이 되나봅니다. 저도

댓글에 대한 댓글을 달았는데 또 제 그 글에 대한 댓글이 주욱 올라왔네요. 지금 쓰려고하

는 글은 “저의 댓글에 대한 댓글,에 대한 댓글,에 대한 댓글( 좀 숨가쁘긴 하지만 정확하게

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)”이지만 동시에 조이한씨의 글에 대한 댓글이기도 한데

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로 씁니다. 음, . 다시 말해서 자유게시판에

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겁니다. 저는 앞으로 정식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

첫 회의를 하게되면 자유게시판 문제를 제일 먼저 의제로 올릴려고 합니다! (조이한님이 글

말미에 운영위원들에게 앞으로 어떤 생각과 각오(!)로 미술인 회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인지

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혀보라는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. 조이한 님의 말씀에 좀 긴장을 먹어

서, 쓰다보니 쫌 딱딱한 말투가 되네요.) 다같이 경험하신 바와 같이 토론방이니 공지사항

방이니 있지만 자유게시판에 비해 현저히 조회수가 떨어집니다. 그리고 썰~렁합니다. 그 이

유는? 그곳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. 재미가 없는 곳이다 보니 잘 안가게되고 습관적으로

자유게시판만 들렀다 나가게 되지요. 왜 재미가 없는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직접 느낀바

있으니 설명이 불요할 듯합니다. 요컨데 제 의견은 자유게시판의 그 따끈따끈한 분위기속에

토론방이며 공지사항이며 기타의 것들을 섞어 풀어놓자는 얘깁니다. 저는 ‘기타의 것들’에

운영위원회 게시판도 포함 시키고있습니다. 물론 저의 이 의견은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필

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줄기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유게시

판의 ‘좋은 역할’은 ‘우려되는 점’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그리고 때론

사사로운 이야기와 의견이 오가는 이 자유게시판의 사사로움의 자유야말로 자유게시판의 활

력의 요소이며 이른바 공식적인 것들이(예컨대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, 혹은 현안 문제

등) 회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만나는 모습인 것입니다! (제가 약간 흥분하는군요…좀 더

주밀하고 설득력있는글이 되질 않네요. 박불똥님! 님께서 지난번에 실무위게시판에 올렸던

자유게시판에 대한 글, 여기도 좀 올려주세요. 부탁합니다. ) 어쨌든 제가 조이한님의 글에

단 댓글에서 ‘공과 사를 딱부러지게 구별말고 운운…’에서 공과 사는 이런 맥락에서 쓴것입

니다. 

어쨌든 미술인 회의가 ‘일부 일하는 사람과 대다수의 무관심한 회원’ 구도로 가지않으려면

(그런 우려의 말들을 좀 듣습니다) 자유게시판을 활용해야 합니다. 자유게시판만 들어오면

미술인 회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훤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

서 운영위원들이 해야할 일은 열심히 자유게시판에 무슨 내용이든지간에 글을 올리는 겁니

다. 그리하여 이 게시판을 따끈따끈하게 (때론 후끈 달아오르게) 만드는것이 그들의(저의) 

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인터넷 자유게시판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축복입

니다! (네, 또 흥분 하는군요)  저는 다른 단체와 미술인 회의가 구별되는 점이 무엇이냐라

고 누가 묻는다면 그 첫번째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탄생했으며 앞으로도 가장 민주적으로

운영될 틀을 가지고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인회의 홈피의 중심이 자

유게시판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운영위원이건 그냥 회원이건  모두가 거기서 놀면서 일

하는 곳이 되어야한다고 이 연사 힘주어 웨치는 바입니다.


